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는 도카마치와 쓰난마치를 포함한 760km2의 광활한 지역을 무대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야외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2000년에 시작된 이래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아트 페스티벌로 자리 잡으며, 눈의 고장 니가타를 역동적인 현대예술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원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전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카마치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트리엔날레는 예술, 생태 그리고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예술을 미술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야외공간으로 나오게 한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적인 산간마을의 생활에 대한 매력과 품격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주제로 한 장소 특화형 아트 설치물은 풍경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논밭이나 골목길, 민가와 빈 집의 외관, 공원과 정원 안의 굽잇길 등에 설치되어 지역 풍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설치물 중에는 벤치나 놀이터, 창고처럼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자연이나 농업,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현대예술과 전통적인 마을의 생활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둘의 근저에는 조화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페스티벌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러시아 출신 예술가 일리야 카바코프와 에밀리아 카바코프가 만든 ‘논’이라는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기리에(종이를 오려 내어 사물의 형태로 만든 것) 같은 형상을 한 마른 인물이 계단식 논에 서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풀을 베고, 벼를 수확하는 벼농사의 고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령의 논 소유자는 오랜 세월 힘겹게 가꿔온 논을 조상들의 인내의 상징으로 여기며, 이 프로젝트에 논을 빌려주는 것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논을 계속 경작하는 것이 이 작품의 콘셉트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술작품의 일부로서 이 땅은 그가 은퇴한 후에도 페스티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계속 경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치물은 눈의 고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노동을 분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차와 주먹밥을 대접하며, 소통과 상호이해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트리엔날레가 시작된 이래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차이 구어 치앙, 제임스 터렐 등 세계 각지에서 약 1,000명 이상의 저명한 예술가와 건축가가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200개가 넘는 상설 설치물이 농촌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년 내내 방문객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임시 설치 작품이 더해지는데, 이를 보기 위해 50만 명의 관람객이 니가타의 산간지역을 찾습니다.
